
              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

1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
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

2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
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

3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
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

4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
흠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

후렴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
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

              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

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
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

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
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

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
주 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

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
사나운 풍랑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됩니다 아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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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 25일(화) 신 21:1-9 죽인 자를 알지 못 하거든

2월 27일(목) 신 22:1-12 보고도 못본척 하지 말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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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2월 27일(목)

사랑과 은혜의 하나님!

지난밤에도 주님 품 안에 평안히 쉬게 하시고, 이 사순절 둘째 날 아침, 오늘도 

어김없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한 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온라인으로 예

배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우나, 그곳이 어디든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거

룩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.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, 누구보

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

서.

전염병이 창궐한 현 상황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시각을 허락해주

시고, 두렵거나 불안할 수는 있으나 그 두려움과 불안에 갇히지 않는 은혜가 있게 

하여 주옵소서. 우리의 몸은 늘 사모하던 성전과 이처럼 떨어져있으나 우리의 영

과 마음은 결코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개인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, 더 

뜨거워지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.

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. 아주 작은 생

명 하나하나까지도 친히 지목하여 말씀하시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시

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, 숨결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지체들을 하나

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,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. 몸과 

얼굴은 서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, 서로가 더욱 기도의 끈으로 든

든히 이어가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.

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,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, 주님의 

은혜의 빛을 항상 비춰주시며, 모든 새문안 성도들이 누구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

랑하고, 누구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. 가정

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,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에

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.

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
